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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∠ 문화 ∠ 대중문화

동국대 LINC+사업단·영상문화콘텐츠硏, 불교애니 
개발

동국대(총장 윤성이) 산하 LINC+사업단과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(원장 차승재)이 

불교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‘K-불교문화콘텐츠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

주목된다.

동국대 LINC+사업단과 이영숙 교수는 일상생활 속에 쓰이는 불교용어를 캐릭터화 

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험의 이야기로 구성한 유튜브용 애니메이션 ‘야단법석:

코코의 대모험’을 최근 개발했다. 기획과 스토리에는 동국대 영상대학원 문화콘텐

츠학과 박사수료생이자 애니메이션, 웹콘텐츠, 공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작가로 

활동 중인 김상남 작가가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.

‘야단법석:코코의 대모험’는 귀엽지만 사고뭉치인 흰코끼리 ‘코코’와 우직한 호위무

사 ‘아흥’이가 그려나가는 유튜브용 애니메이션이다. 코코의 실수로 지상으로 떨어

진 염주알을 찾아 나가는 모험을 담고 있다. 지상으로 떨어진 염주알은 불교용어 

속에 숨어 있는데 이를 찾는 과정에서 ‘건달’, ‘야단법석’, ‘주인공’ 등 본래 불교용어

일상 속 불교용어 캐럭터화 ‘야단법석:코코의 대모험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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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나 일상에서 흔히 쓰이게 된 용어의 본래 뜻을 알 수 있다. 현재 애니메이션을 서

비스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개설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 ‘야단법석:코코의 대모

험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교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.

이영숙 교수는 “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늘어

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많은 콘텐츠들이 그 우수성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”면

서 “또 하나의 브랜드가 된 K-콘텐츠의 바람에 맞춰 한국의 불교문화 역시 다양한 

콘텐츠들의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애니메이션 ‘야단법석:코코의 대모험’이 

K-불교콘텐츠의 바람을 이끄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”고 바람을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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